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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보건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서비스수출

변동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for the Service Export

Performance in the Medical and Healthcare Service Industry)

정 용 식1), 박 세 훈2)*, 강 주 훈3)

(Yong-Sik Jung, Se-hoon Park, and Joo-Hoon Kang)

요 약 본 논문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인 산업의 마크업, 자본집약

도와 수입중간재비중을 포함하는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설정하고,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서비

스수출의 각 결정요소탄력도를 추정함으로서 서비스 수출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본 논문은 의료보건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밝히고 서비스수출의 결정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

로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는 산업구조의 대리변수인 의료 및 보건산업의 마크

업, 환율 그리고 이자율의 세 변수가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수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

수임을 밝히고 있다.

핵심주제어 : 서비스수출, 산업의 마크업, 자기회귀시차모형, 자본집약도, 수입중간재비중

Abstract This paper is to set up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in order to estimate

factor elasticities of the service export in the medical and healthcare service industry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for its export performance during 1975-2015.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industrial markup,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have had more decisive effects on the industrial

export performance in the medical and healthcare service industry, in particular, during the declining

period in factor prices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beginning in late 1997.

Key Words : Service Export, Industrial markup,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Ratio of

capital to labor, Ratio of foreign intermediate goods to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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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비스산업이 발전되고 한국경제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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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생산비중도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의 서비스수출도 증가해

오고 있다.

[그림 1]은 1975:1-2015:4의 기간 동안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의 실질생산액과 실질수출액에 관

한 시계열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실질생산액을 보면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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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미미한 수준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995년 이후 20년간은 가파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질생산액의 증가추세를

분기별 평균증가율로 살펴보면, 1995년을 전후한

기간에서 2.92%와 1.98%로 각각 나타났다. 서비

스수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산액

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가변적임을 볼 수 있다.

서비스수출액은 1975년-1995년 기간 동안 거의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1995년 이후 전

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서비스수출은 1997년 말에 시

작된 외환위기 이후에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unit: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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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의 생산과 수출

Figure 1 Industrial output and export

또한 서비스수출의 증가추세를 분기의 평균증

가율로 살펴보면 1995년을 전후한 기간에서 각각

3.42%와 2.90%로 나타났으며 수출증가율이 생산

증가율 2.92%와 1.98%를 크게 앞서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의료 및 보건서

비스산업의 서비스수출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수출성과를 결

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연구는 거

의 대부분 경제전체 또는 제조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편이라 할 수 있다.4)

일반적으로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

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결정요인변수로서 환율,

이자율, 수입물가지수 등 거시적 변수와 해당산

업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산업특성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어느 특정산업의 수출성과

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산업특성변수는 반드시 고

려하여야 할 변수이다. 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

수로는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마크업, 비교우의를

나타내는 생산성, 산업의 자본집약도와 총생산액

대비 해외수입중간재비중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 )비율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고 있다.5)

이러한 특성변수들 가운데 해외수입중간재 비중

은 한국이 소규모개방경제라는 입장에서 반드시

실증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변수이다. 그러나 해

외직접투자( )비율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

에서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고려대상

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한편 수출성과와 결정요소간의 회귀모형을 이용

하는데 있어서 변수들의 실제자료는 단위근(unit

root)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허구회귀(spurious

regression)의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상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4, 19]. 자기상관의 문제를 여

러 방법으로 수정하여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추정모형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인 자본집약

도와 해외수입중간재비중을 실증모형에 포함하는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설정하고, 서비스수

출의 각 결정요소탄력도를 추정함으로서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수출성과의 결정요인에

4) 수출과 경제성장 또는 개별 산업의 수출성과와 산업생산량과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Ahmad and Kwan (1991)[1],

Bahmani-Oskooee et.al.(1991,1993)[2-3], Ekanayake (1999)[4], Ghatak et. al.(1997)[5]과 Rahman and Mustafa (1998) [6]등을 참조. 한

국의 경우는 Holman and Graves (1995)[7], Zhu et.al.(2013)[8]과 Kang(2016)[9] 등을 참조.

5) 산업구조와 수출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문헌은Das(1982)[10], Glejser et. al.(1980)[11], Helpman(1984)[12]과 Helpman and

Krugman(1985)[13]을 참조. 자본집약도와 해외중간재 비중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Zhu et.

al.(2015)[14]를 참조. 그리고 해외직접투자(FDI)와 수출성과와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문헌은 Baldwin(1979) [15]

Auquier(1980)[16], Chen et. al.(1995)[17]과 Sharma(2000) [18] 등을 참조.

6) 여러 실증연구는 Cochrane Orcutt방식으로 추정하여도 여전히 자기상관의 문제가 남아 있은 것을 밝히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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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7)

2. 실증분석모형

2.1 ARDL(1,1) 추정모형

수출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본

논문은 기존의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자

기회귀시차모형 을 식(1)과 같이 설

정한다.8)

ln     ln  ln  ln

 ln lnln
ln  ln ln

  ln  ln  ln

 ln  

(1)

식(1)에서  ,  ,  ,  ,

 ,  그리고 은 산업수출액, 산업의

마크업, 환율, 해외중간재 가격에 해당되는 수입

물가지수, 회사채 수익률, 산업의 수입중간재비중

그리고 산업의 자본집약도를 각각 나타낸다. 식

(1)에서 균형안정조건이 주어진다면 식(1)을 균

형방정식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9)

ln 




 ln 

 ln



 ln  

 ln



  ln  

  ln 

(2)

식(2)에서 모든 변수들이 로그값을 취하면 계

수들은 장기 탄력도가 되며 식(2)를 식(3)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ln ln ln ln
   ln   ln

(3)10)

식(3)에서 는 수출의 마크업탄력도,

는 수출의 환율탄력도, 는 수출의 수입

물가지수 탄력도, 는 수출의 이자율 탄력도,

는 수출의 해외중간재 탄력도, 는 수출의

자본집약도 탄력도를 각각 나타낸다. 경제이론상

탄력도의 기대부호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때

문에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탄력

도의 기대부호는 ‘+’이다. 수입중간재가격인 수입

물가지수와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의 하락은 한계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며 비용의 하락은 수출경쟁력

상승으로 나타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표 1 수출의 각 요소탄력도의 기대부호

Table 1 Expected signs for elasticities of export

Elasticities Expected signs

 ?

 

 

 

 ?

 ?

7) Park. et al.(2014)[19]과 Zhu et.al.(2014)[20]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Hyun et.

al.(2016)[21]과 Yang et.al.(2013)[22]은 서비스 산업의 상품적 특성을 밝히고 있으며, Jo and Park(2007)[23]은 통신서비스 산업의 구

조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8) 자기회귀시차모형에서 시차결정의 경우 Kang(2016)[9]와 Zhu and Kang(2016)[24]를 참조.

9) 균형안정조건은     임.

10) 식(3)에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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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탄력도의 기대부호는 ‘-’가 된다. 다음으

로 마크업, 해외중간재비중과 자본탄력도의 경우

는 산업의 특성과 요소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결

정된다. 따라서 탄력도의 기대부호는 미정이라

할 수 있다.

2.2 분석자료

본 논문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을 분석대상

으로 하고 있다. 분석기간은 1975:1- 2015:4이며

자료는 분기자료이다. 따라서 의료 및 보건서비

스산업에 관한 자료는 분기별로 작성된다. 본 분

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의료 및 보건서비

스 산업의 서비스수출량, 생산량, 마크업, 노동투

입량, 근로자수, 자본투입량, 국내중간재 투입량,

해외수입중간재 투입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

래의 자료가 연간자료인 경우에는 산업생산지수

를 이용하여 분기별 자료로 전환하여 작성하였

다. 반면 자본량의 경우에는 산업생산지수를 이

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분기

별로 자료를 작성하였다.

           × 



     

  

 는 년도 분기의 산업의 자본량을 나타낸

다. 또한 수입중간재자료의 경우, 산업연관표의

국내중간재와 해외중간재의 비율을 이용하여 해

외중간재의 자료를 작성하였다. 해외중간재비율

은 산업생산량 대비 해외중간재의 비율을 의미한

다. 수출액의 경우도 산업연관표에서 의료 및 보

건서비스산업의 수출액과 생산액과의 비율을 이

용하여 자료를 작성하였다. 산업연관표에는 이러

한 비율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년도의 자료는 구간별 추세선을 이용하여 그

기울기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정

하였다. 노동 대비 자본비율, 즉 자본집약도는 자

본량을 근로자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작성하였

다. 산업별마크업의 경우, 해외중간재를 포함한

생산함수에 근거한 마크업방정식을 이용하여 의

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의 마크업시계열을 작성하

였다11)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

템()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이다.

<표 2>는 분석기간에 있어서 의료 및 보건서

비스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변수인 수출

액, 마크업, 해외중간재비중, 자본집약도 등의 시

계열자료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요약하고

있다. 수출액의 분기별 평균은 87.3억을 그리고

마크업의 평균은 1.117을 나타내고 있다. 또수입

중간재비중의 평균은 0.022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본집약도의 경우 11.13으로 비

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산업자료의 분석기간 분기별 평균값

Table 2 Average values for the industrial variables

수출액

()

마크업

( )

해외중간재비중

()

자본집약도

()

8.73 1.117 0.022 11.13
(10.18) (0.116) (0.013) (6.41)

( )속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분석기간: 1975:1-2015:4.

수출액 단위는 10억원임.

2.3 자료의 단위근검정

본 연구의 실증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시계열자

료들이 단위근을 갖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

기 위해서 ADF검정법이 사용된다. <표 2>는 상

수항과 추세선을 포함한 단위근 검정결과를 수준

(level)검정결과와 1차 차분(first difference)결과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서비스수출량

()과 마크업()의 경우 ADF-검정통계

량이 각각 -2.01과 -2.35로 10%의 검정임계치인

-3.14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모

든 변수들의 ADF-통계량이 절대값으로 임계치

보다 작게 나타나 있으므로 모든 시계열자료가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서비스수출량()과 마크업

()의 시계열자료는 단위근을 갖고 있으며

모두 불안정적인 시계열임이 입증되었다.

11) Kang and Jeong(2001)[25], Kang and Park(2011)[26] 그리고 Zhu and Kang(2016)[24] 등은 중간재를 국내중간재와 해외중간재로 구

분하여 이를 생산함수에 포함하여 마크업 방정식을 설정하고 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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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율(), 수입물가지수()와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도 ADF-검정통계량이 절대

값으로 10%의 검정임계치(-3.14)보다도 작게 나

타나 있기 때문에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3개의 변수 모

두 불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해외중간재비중( )과 자본집약도( )의 경우

ADF-검정통계량이 각각 -2.63과 -2.34로 10%의

검정임계치인 -3.14에도 못 미치고 있어 단위근

을 갖고 있는 불안정적인 시계열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모든 변수들의 시계열자료가 단위근을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기 때문에 시계열자

료들을 1차 차분형태로 ADF검정을 하면 적분차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상수항과 추

세를 포함하고 시차는 0-3사이에 설정하여 검증

하였다.

표 3 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결과

Table 3 ADF unit root test results

Variable
Test results

level lag 1st-difference lag

 -2.01 0 -12.85 0

 -2.35 1 -9.51 0

 -2.12 0 -13.17 0

 -2.82 0 -12.63 0

 -3.12 0 -10.43 1

 -2.63 2 -12.63 1

 -2.34 2 -2.57 1

Test critical value: 1% level is -4.02, 5% -3.43, and 10%

-3.14. Mackinnon(1996)

<표 3>에서 1차 차분형태의 ADF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자본집약도( )를 제외하고 모든 변

수들의 ADF-통계량이 1%의 유의수준을 나타내

고 있어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는 귀무가설이 기

각된다. 따라서 자본집약도( )를 제외하고모든

변수들은 1차 차분한 경우 안정적임이 밝혀졌으

며 적분차수가 I(1)으로 적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집약도( )의 경우는 2차 차분결과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적분차수가 I(2)로 밝혀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변수가 단위근

을 가지고 있으며 시계열자료가 불안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수출성과와 결정요소간

의 회귀모형추정은 허구회귀의 가능성이 있으며

추정량은 비효율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

은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설정하여 서비스수출의

각 결정요소탄력도를 추정함으로서 의료 및 보건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수출성과의 결정요인을 분

석한다.

3. 추정결과

3.1 모형의 추정결과

<표 4>는 식(2)의 자기회귀시차모형의 추정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1997년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환율, 이자율, 수입

물가지수 등 결정요소들이 하락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증모형을 전체분석기간과 외환위

기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 경우를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결정계수( )는 전

체분석기간에서 0.97 그리고 외환위기 전후 기간

에서 각각 0.92와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또한 -통계량은 각각 1.92, 1.96 그리고 2.10

으로 추정회귀모형은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추정회귀모형은 적

합하게 설정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회귀계수

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별하는 -통계량을 살펴

보면 전체분석기간에서 수출의 1차 시차변수인

ln와 중간재비중을 나타내는 변수인 ln

는 1%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간

재비중의 1차 시차변수인 ln와 산업의 자

본집약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ln는 각각 5%와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이

외의 변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는 전체분석기간과 유사

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의 1차 시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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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증모형의 추정결과

Table 4 Estimation results for 

Variables

1975-2015
total analysis period

1975-1997
prior foreign currency crisis

1998-2015
post foreign currency crisis

Coefficients Standard Error Coefficients Standard Error Coefficients Standard Error

 1.1605 2.5287 6.0688 6.0256 -5.1931 3.7652

ln   0.7763 0.0477  0.7150 0.0708  0.7300 0.0932 

ln 1.8251 2.9828 -0.8415 6.5164 2.0922 1.4367

ln   -0.2861 2.9285 -0.0598 6.2835 -1.5101 1.2858

ln 0.6667 0.9506 0.3099 2.3897 0.8627 0.4982

ln   -0.4255 0.9767 -0.6593 2.8289 -0.6804 0.4227

ln 0.7069 1.0297 0.8654 2.4155 0.8154 0.4940

ln   -0.6008 1.0406 -0.1237 2.5849 -0.2936 0.5083

ln -0.2821 0.5460 -1.1812 1.2284 -0.0360 0.2268

ln   0.3423 0.5477 0.0331 1.2168 -0.0595 0.2354

ln -0.0670 0.1925  -0.1571 0.3345 -0.2862 0.1307

ln   0.3868 0.1980  0.5730 0.3243 0.0940 0.1350

ln 1.4591 0.7219 2.1854 1.0977 -1.1826 0.5596

ln   -1.1593 0.7172 -1.9690 1.1298 0.8524 0.5870

=0.97 =1.92 =0.92  =1.96 =0.95  =2.10

*, **, and *** denote respectively 10%, 5%, and 1% significance level.

수인 ln는 1%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

으나 중간재비중 변수인 ln는 10%의 유의수

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간재비중의 1차 시

차변수인 ln와 산업의 자본집약도를 나타

내는 변수인 ln는 각각 5%와 1%의 유의수준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변수는 전

체분석기간과 마찬가지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출의 1차

시차변수인 ln는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

로 1%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외

환위기 이후의 경우 앞의 두 분석기간과는 다르게

환율(ln), 수입물가지수(ln), 그리고 자본

집약도의 1차 시차변수인 ln에서 10%의 유

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간재비중과 자

본집약도는 5%의 유의수준을 보이고고 있다.

3.2 서비스수출의 요인탄력도

앞에서 추정된 각 변수의 계수추정치를 식(3)

에 대입하면 서비스수출의 각 요인변수별 탄력도

를 구할 수 있다. <표 5>는 수출의 각 변수탄력

도의 값을 전체분석기간과 외환위기 전후 기간으

로 구분하여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체분석기간을 살펴보면, 마크업탄력도()는

-6.88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마크업이

1% 상승하는 경우 서비스수출은 6.881% 감소함

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시장구조가 경쟁적이 될

수록 서비스수출성과에는 ‘+’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환율(), 수입물가지수()와 이자

율탄력도()는 각각 1.078, 0.474 그리고 0.269

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환율탄력도와 이자율탄력

도는 기대부호대로 ‘+’와 ‘-’로 나타난 반면 수입

물가지수 탄력도는 기대부호와는 반대로 ‘-’의 부

호를 보이고 있다. 환율탄력도가 1.078이라는 의

미는 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 서비스수출은

1.078%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수출성과 결정

요인 이론과 기존의 실증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

고 있다 하겠다.

해외중간재 비중탄력도()와 자본집약도 탄

력도()는 각각 1.430과 1.341로 크기가 유사하

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의료 및 보건서비

스 산업에 있어서 해외중간재 비중이 클수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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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비스수출의 탄력도 계수

Table 5 Elasticities of the service export in the medical and healthcare industry

period＼elasticities      

1975-2015

total analysis period
-6.881 1.078 0.474 -0.269 1.430 1.341

1975-1997

prior foreign currency crisis
-3.162 1.226 2.602 -4.028 1.459 0.759

1998-2015

post foreign currency crisis
2.156 0.675 1.932 -0.354 -0.712 -1.223

리고 자본집약도가 클수록 서비스수출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외환위기 전후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

저 마크업탄력도()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3.162에서 이후에는 2.156으로 탄력도의 부호가

반대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율

(), 수입물가지수() 그리고 이자율탄력도

()는 그 크기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탄력도의 감소현상은 환율, 수입물가지수와

이자율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서비스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분

석된다.

해외중간재 탄력도()와 자본집약도 탄력도

()는 마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력도의

부호가 외환위기 이전에 ‘+’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는 ‘-’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호

의 변화는 해외중간재와 자본집약도의 크기를 결

정하는 수입물가지수와 이자율 또는 임금이 외환

위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3 결정요인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의 서비스수출성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

율과 이자율이 주요한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그

러나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해외중간재비중과

자본집약도의 경우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발생

된 생산요소가격 하락현상과 관련하여 요인 분석

이 더 필요하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

기와 2008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

난 현상 중의 하나가 수입물가지수와 이자율의

하락현상이다. 회사채수익률의 경우를 기간별 평

균값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

평균 17.11%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평균

5.93%로 시장이자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수

입물가지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까지 증가율의

평균값은 0.64%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0.35%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수입물가지수의 하락과 회사채수익률의 하락

이 서비스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중간재

를 사용하는 정도와 자본집약도에 따라서 그 효

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수입물가지수와 회사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시기에 있어서 해외중간재 비

중과 자본집약도의 증가는 서비스수출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표 6>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수입중간재비중과 자본집약도를 와환위기를 전후

하여 기간별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분석

기간에서 수입중간재비중과 자본집약도는 0.022

와 11.13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제조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수입중간재비중과 자본집약도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그 크기가 모두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중간재비중의 경우 0.015에서 0.032

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자본집약도는 5.85에서

17.95로 약 3배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중간재 비중과 자본집약도가 증가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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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

으며 따라서 해외중간재 탄력도()와 자본집약

도 탄력도()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해외중간재비중과 자본집약도의 기간별 평

균값

Table 6 Averages for FIGratio and KLratio

Period＼Variables    

1975-2015

total analysis period
0.022 11.13

1975-1997

prior foreign crisis
0.015 5.85

1998-2015

post foreign crisis
0.032 17.95

그러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중간

재 탄력도()와 자본집약도 탄력도()는 외환

위기 이전에 각각 1.459와 0.759에서 이후에는 기

대와는 반대로 –0.712와 –1.223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결과는 산업의 특성을 대

변하는 변수인 해외중간재비중과 자본집약도가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12)

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인 자본집약도와 해외수입

중간재비중을 실증모형에 포함하는 자기회귀시차

()모형을 설정하고, 서비스수출의 각 결정

요소탄력도를 추정함으로서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수출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의료보건서비

스 산업의 특성을 밝히고 서비스수출의 결정요소

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추출의 마크업탄력도의 부호가 ‘-’

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산업

이 비경쟁적이 될수록 수출성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가설과는 반대의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마크

업탄력도의 부호가 ‘+’로 나타나 있어 기존의 가

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둘째, 해외중간

재 비중탄력도()와 자본집약도 탄력도()는

각각 1.430과 1.341로 크기가 유사하게 추정되었

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의 서비스수출성과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율과 이자율이 주요한

변수로 입증되었다.

셋째, 산업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인 해외중

간재비중과 자본집약도가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

업에 있어서 서비스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구조

의 대리변수인 의료 및 보건산업의 마크업, 환율

그리고 이자율의 세 변수가 해당산업의 서비스수

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로서 크게 작용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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